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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첨단1‧2동 북구 편입 

자치구 경계 조정 ‘중폭안 강력 반대’성명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의 첨단1‧2동 북구 편입 

자치구 경계 조정 ‘중폭안 강력 반대’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8년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의견 수렴 등을 거

쳐 소폭·중폭·대폭 조정안 등 3개 안을 마련했지만 경계조

정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과 의원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됐

다.

 하지만 최근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경계 조정을 다시 밀어붙

이고 있다. 지난 10월 이용섭 시장이 3년간의 교착 상태를 

털고 논의 재개와 연내 대안 마련을 약속하고 경계조정에 협

력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

다며 기획단을 재가동 시켰다. 

 그리고 지난 19일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북구 다 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중폭안을 최종 확정

해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고, 시는 기획단의 건의를 받아 본격

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단이 경계 조정안 결정을 

졸속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 경계조정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한다. 



 기획단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을 바로 결정하자는 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더 진행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갈렸지만 

투표 결과 2차까지 간 투표 결과 이날 결정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3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중폭 17표, 소폭 10표, 

무효 2표로 갈렸지만 1,2차 표결에서는 참석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고 1차 투표에선 소폭안이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

었다. 

 광산구의회는 이 과정을 보면서 기획단이 시장의 약속을 지

키고자 참석위원들 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졸속으로 

중폭안을 결정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광산구의회는 2년 전 성명서를 통해 경계조정 개편이 졸속

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주민들과 의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자치구 경

계 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입

장을 밝힌다.

 하나.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경계조정 졸속 강행을 즉시 멈

출 것을 촉구한다.  2년 전 조정안이 무산된 이유는 지역 현

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안이기 때문이며, 현재는 그때와는 

광주의 여건이 달라졌다. 당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준비기

획단 결정을 따르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와 다를 바 없다. 광

주광역시는 기획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구 경계

조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광산구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구 경계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경계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민의 삶이다. 광산구의 뿌리인 비아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첨단 1‧2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북구 편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대표의 입장이 반영

되지 않은 기획단 의견만을 토대로 한 광주광역시의 일방적 

경계조정 강행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대상 주민들

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광주광역시의 경계조정안을 

촉구한다. 

 하나. 광산구의 광주광역시 중폭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

과 재검토를 요구한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현행법상 해당 

자치구가 건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광산구는 첨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중폭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합쳐 반

대의 뜻을 밝히고, 시민과 자치구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광산구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좌시하

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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